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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독셔 (에 제 3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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擁;‘ 대 화(對話) 
범 석 규 신부 

요즈음 우리들 생활용어 가운데 대화(對꿇)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융니다. 
대화라는 말은 서로 맞대고 이야기를 니-누는 것업니 

다. 

태화라는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 이유는 대화의 필 
요성이 그만큼 요쿠되고 있기 때운업니다. 

오늘의 우리 생활은 분주해졌읍니다. 부지런히 뛰지 

않￡연 그만큼 늦어지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변화무짱한 
현대 세계속에 살고 있기 혜운입니다. 

현대세계의 변화는 종전의 백년이 걸려서 닥쳐올 변화 
가 오년이연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처럽 변화가 빠릎 세 
계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빠른 변화속에서 그만큼 움직 
이지 않￡연; 안됩니마. 
마시 말하연 한 살에서 다섯 살까지 살았는데 옛날 같 

‘으면 할아버지가 되도록 격어야 할 변화를 불과 오년 사 
이에 당하고 보니까 현기증이 날 정도로 분주하게 되었 
읍!니다. 

아들이 한 집에 사는 아버지를 일주일에 한 번 밖에는 
펼 수7} 없고 아버지가 아들과 만냐서 이야기를 하고 싶 
어도 한 달이 결려도 시간을 내지 웃하고 있는 것이 우 ‘ 리의 실정업니다 . 
그러다가 보니까 부자지간에도 대화의 기회가 없고 대 

화를 뭇하니까 서로의 이해가 없읍니다. 대화의 빈곤이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대화의 결핍 ~i료 직장의 상하판 
계가 원만하지 웃하고 국제간에는 외교의 단절이 냉천을 
가져오고 있읍니마 
부자지 간에 , 직장의 부하와 상사가， 국가와 국가간에 
대화가 원만혔다연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여러가지 운 
제는 일어냐지 않을 것입니마. 
“어먼 형제가 너에게 잘뭇한 얼이 있거든 단 물이 만 
나서 그의 찰뭇윷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올 들A연 너는 ‘ 형제 하나를 얻는 생 이 다 (마태오 18, 15) 
우리 주변의 많은 운제들이 서로 만나서 일찍이 이야 
기를 ，했드라연 해결되었을 일이 대화가 없어 실마리릎 
찾지 뭇해서 운제가 크게 번져서 가정을， 사회를J 세계를 
어지렵게 하는 얼들이 많송니다. 아우리 비-빠도 시간울 
내어 대화를 합시 다. 

〈성싱여고 교장〉 

훌폐맑 
발 행 휩추교전추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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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 손바닥오로 
세계 여기저기카 시끄렵다. 이란이 그 대표적인 예야 

다 . 가까이는 미국 정찰기에 대한 도말도 있었다 . 왜들 
이 렇 게 되어가는가. 문제다. 힘에 의한 선제공격도 그렇 
고， 보복도 운제가 아낼 순없다. ’ 오직 악순환만 계속휠 
뿐이다. 어느 하나가 멈출 혜까지는 말이 다. 
일쩌 기 이 나라의 뭇있는 선각자들윤 천주교플 하나의 

학문￡로 연구하기 시착했다. 학운의 차원에서 연구되먼 

천주학은 신앙의 차원안 천주교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 

다 . 그러나 전통적인 사상이나 생활양식은 이를 ‘쉽게 받 
아드렬 수 없었고， 게다가 경친 정치적인 사정은 띄를 

부르게 까지 되고 말았다 . 이때에 천주교인들은 자신과 

신앙을 지키는 방법￡로 띄신하는 걸이나 축음을 택렀 
다. 악순환은 있을 수 없었고， 피를 먹고 자란 신앙의 
열애만 자라나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장혀가는 예수 그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칼 
을 뽑았다. 그러나 그러스도의 가르칭은 어려석은 정도 
혹 단호한 한 마다였다“칼올 도로 칼집에 풋아라. 

칼을 쓰는 사랑은 칼로 망하는 법이다" 우리 의 신앙 선 
조들도 그 카르청에 짜랐마십자가에 웃박혀 죽음￡로 
써 그리스도가 끝장이 난 것이 아난 것처럼， 100여년의 
긴 박해도 이땅에서 천주교의 웅울 에쩌지는 웃했다. 
사함과 사랍의 판계를 힘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짓은 

순리를 거스리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정치가 그렇 
고 교육이 그러하다 . 경제철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 

러하다. 직장윤리도 그러하고 사회질서도 그러하다. 진 
리와 사랑의 무한한 힘만이 해낸 뿐이다. 품영히 쉬운 
경은 아니다. 힘은 오직 만팍하는 성광에 불과할 뿐야 
다. 태양올 손바닥￡로 가리울 수 없는 이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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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J( MUNDI * 
디 200주년 기념 사업 

200주년이 란 1984년을 정정;으로 삼아 흘러 간 200~샤 
의 자취를 찾아 앞날올 가늠해 보고저 하는 커녕행사가 
’아니겠는가 ? 
한국 주교단은 200주년 기 녕 행 사를 온 천하에 알라 고 

尹공희 대주교닙을 위원장A로 모시어 챙사부운(景갑룡 
주교) , 운화부운(金낭수 주교)， 회의부운(朴정 알 주교) 
우로 각각 분담하여 행사계획을 수랩토록 하였다. 

f감주교넙은 조선교쿠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야말로 3 
년후에 있융 200주년 커녕행사를 치루기 위한 예행연슐 
에라고 밝힌바 있다 
행사계획을 년차적￡로 구품한다연 금년은 이웃 천교 

의 해로 정하고 82년을 본당 정럽의 해로 83년을 교구 
정럽의 해로， 84년을 성직자， 수도자， 명신도 공의회를 
각각 개최하고， 교황닝을 모시고 복자 시복식과 성안 시 
성식을 갖고져 함이 200주년 기념사엽의 최종 목표라 할 
수있다. 

이에 우리 교구에서도 200주년 기념행사와 사엽에 부 
웅코져 이 미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여 수차에 오임을 가진 
바 있다. 20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천주교구 설정 50주 
년 위원회가 이미 마련한 계획을 토대혹 하여 우선 47]

지 계획안올 수립하였다. 
CD 50년간의 교구발천샤 간행 
〈밍 50주년 기념회판 건립‘ 
(잊 우리 고장 순교자돌의 시 복， 시성운동 
@ 성지발굴 및 치영자산 기숨 개발 ’ 
그외 성직자 요소 일원화‘둥 사제안 병신도들의 건의 

흘 받아드려 연구 검토키로 하였다 . 
현재 실현중에 있는 한가지 사질은 치영자산 철도추변 

을 미사봉헌 예물로 토지 3， 000얘명을 매입한 바 있다. 
순교자 이 누칼다와 유 요한의 흥정부부는 온 천하에 
빛나 세계 도처에서 치명자산 ‘ 기숨올 찾는 순례자들로 
가득채워질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 
제 우리는 우리의 띄와; 땀으로 순교성지들을 성역화하고 
치 명，자들의 후손엄 올 만방에 자랑할 혜 가 왔음올 우리 는 
확신한마. 

200\건간 장족의 발전올 가져온 한국 성교회가 포교지 
방이라는 이릎을 지우고 세계 속에 「코리아」릎 그러스도 
의 이릉A로 빛내 보자. 
하느닝께서는 200~ 기념사엽에 풍성한 캉복이 있A시 

기 를 우리 모두 함께 두손올 모우자. 

복자 성월에 ... 
김 춘 호 신부 

9월은 복자성월(福者聖月)이마. 
불신(不信)과 불의(不훌)의 시대， 부정 부패로 가득찬 

자회에 살연서 순교라는 것올 안정하고 순교자의 용기와 
사랑을 추모한다는 것만도 대단히‘ 유익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역사의 흐릉속에 살고 있기 해운에 

사회와 시대의 좋고 그풋펀 영향을 부지중에 딸지않을 
수 없다. 짜라서 이처렴 역사적￡로 위대한 사실일수록 
항상 그것을 보는 눈을 새 롭게 하고 순수하게 함으로 
써， 불사조(不死鳥)처럽 역사속에 영쿠히 되살아 냐는 
그 땅펀 풋올 더욱 강이 느끼고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 
할것 이마 
순교(狗敎)는 자기 옥숨을 바쳤다는 점에서 순직(짧 

澈)이나 순국(쩌國)과 공통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또 
‘ 한 매우 다르다. 순교는 지상(地上)에서 인간이 보는 눈 
앞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단지 정의 (正짧)냐 
의우(義務) , 또는 애국(짧國)이냐 애족(‘횡族)만을 위해 
서 생영을 바친 훌륭한 분들은 생각지도 뭇하는 영-역에 
속해 있다 . 100여년전에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처해있반 
상태는 요즘말로 반국가(反國家) ， 안만족(反民族)보다도 
더 큰 죄흩 뱀한 상태이며 벨칙도 삼족(三族)을 멸하는 
극형 이었다 . 
이처럽 차원이 아주 다릎데 있었다 . 따라서 그들은 에 

먼 순직자， 어떠한 순국자들 보다도 더욱 고독했만 것 이 
다. 
어떤 학운적인 이론이 냐， 어떤 이데올르기에서 나요는 

확신에는 최후까지 오만과 고집의 그립자가 남아있어도 
인격신 (A格神)에 대한 신앙파 사랑에는 그련것1이 없 
다. 애주(愛主)는 애지 (햇智)보도、 더한 것이었마 그러 
기에 순교자들의 마음은 순학자(狗學者)들의 마음보마 
더욱 가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냥했먼 눈물에는 이 
미 영원한 손길을 느끼고 있었만 것이마. 
흔히， 순교자들은 생명을 초개(훌츄)처럽 어렸다고 말 

한다. 그러냐 생각해 보자. 오히려 정 만대다‘ 그들만큼 
자연의 뭇을 작은 털끝하냐에 이 르기 까지 확신하고 아낀 
자가 누구랴 ! 어느 누가 그들만큼 사섭 (私心)없이 안류 
공동체의 의식속에 살았A며， 형제률을 그들만큼 사랑했 
겠는가? 오히려 생명올 초개처럽 버리는 것은 불신(不 
띔)과 아칩(我執)에 가득찬 현대의 우리들이 아니겠는 
가 ! 
다시 맞는 복자성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들의 

순교 정신이란 우엇인가? 좀머 깊은 의마로 채안식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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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금 • 은 • 보석 • 시계 는 l 
남운얼 교우칩을 찾아주세요 -

곰 보 장 
(천 • 미성당시계껍) 

장 금 태(방지거) 
주 냥운옆(대지여판 업듀 
천화 @4989(사쿠활주) @4988 

귀가 어두훈 톨째 보청기톨 권합니다 

의료파확기계 시약 

東南톨훌科훌킴톨械商tI: 
천주시 셔노총풍 639-40 

(중앙성당 옆) 

융 @ 6900 야간 @ 0496 

총 훌 i명(요생) 

휩기 혼수기 까스렌지 및 시얼 

짜스 혼후기 각 종 썽 크 

백곰표썽크주방 
(東南훌合 썽 크商힘t) 

천주시 셔노총동 639-40 
(중앙성당 옆) 
톰 φ 6 9 0 0 
호 영를 쳐(Jl...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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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ECCLESIA 

? 짧셉 01룹협鍾 
• 천주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념 

휩시다 누룩이 만족사의 

이한악 
-.:;;: 라~t이 
대흥câ파 

뚫￥ 

魔
신앙인의 임무 
@주냥께로푸버 받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미사에 참례하고， 
영성체를 모성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넙께 받은 주닝의 것이무 
로 소흔히 마풀 수없는것 
업니다 

@주닝의 부르성올 말올혜 까지 
육신을 건캉하게 지켜야 하 
며， 주닝의 사엽을 언창하 
케 2 함이 우리툴 신앙안의 
의무 입니다. 

동남외과의원 

박입상병리검사실 
뱅리사 박 영 휘(루까) 
군산시 령화동 103 
천화 @ 3900.5464 

$웰 
바흐나르파양이 
=폭사당함 

.lÞ 

이 나라에 하느넙 의 복음을 선포하는 잣주교회 가 선지 2세기 가 가까와 오고 있& 
·며， 그 교회 조직이 성숙하여 세계 만방에 드러난 경사로서 ‘조선교쿠 설정’이 있은 후 
-금년으로 150주년을 맞이 하였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요뀐 역사는 순교의 띄로 얼룩진 가시말 걸이었읍니다. 우리의 선옐 
들은 일찌커 진리에 대한 분발성을 지녀 스스로 나서서 복음을 나라안에 배워 들여와 
신앙생환올 시작하였A며， 성직자를 요청하고 조선 교구의 설치를 추진하는데에 옥숭올 
바쳐가며 매진하였읍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자‘괄적 교회설럽 역사는 세계 선교사에 드운 위대한 얼이며， 그 호 
기 교회 신자을은 민본 복지 사상융 지난 질학파 지성인들이었읍니다. 이로써 천주교회 
는 이 나라 역사에서 근대의 새백 빛을열었A며， 이겨례의 정신사 복판에 ’ 터룹 잔아 씨 
-를 뿌리고 뿌리를 내 렸먼 것업 니다. 우리의 선옐 만여 명 순교의 피가 복음의 씨로서 이 · 
캉토 방방곡곡에 뿌려졌읍니다. 

진리를 위해 흘린 띄는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니， 오늘 한국 천주교회는 천국에 걸쳐 
-14교구 130만의 신도를 가지게 되었읍니다. 우리의 빛냐는 교회사를 기리고， 요늘의 왕 
성한 교세룹 드러내연서， 우리는 강격파 함께 무거운 사명을 느껍니다. 

이 나라 이 겨레는 지금 어다로 가고 있융니 까. 일제의 식만지 36년에서 벗어나 해방 
-이 되었지만 동시에 초래펀 국토분단의 아픔이 이어져 어느엿 다시 36년， 우리 겨레는 
지금 유불론과 배금추의， 권력의 획일주의 아래 지치고 허탈감에 빠져 있읍니다. 이 겨 
헤는 지금 역사의 올바른 선도자l 양성의 구경정 ， 희망의 밝은 빛을 칼구하고 있읍니 
다.、 이갈구를 채워 줄 역사의 근본적안 말전을 이루기 위해 변혐의 누룩을 찾고 있융 
니마. 

오늘 이 겨례의 역사안에서 누카 누룩이 되어야 하겠융니까. 하느냉의 법얀에서 양성 
←과 정의와 일치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우리 자신 
업니다. 하느닝이 원래 이 도리를 가르치셨a니 오늘 우리는 기도로써 스스로의 본분을 
다짐하연서 이제 싱천으로 나아갑시마. 이땅의 모든 형제들， 아직 하느닝을 알지 뭇하 

-는 형제들이 의성하고 방황하며 괴로와할 혜 우리의 실천을 보고 희망을 지닐 수 있게 

합시다 

오늘 우리는 조선교극L 설정 150주년을 맞이하여 빛냐는교회사를자랑4로 여기는데서 

그쳐서는 안휠 것업니다. 우리도 각자 성자가블 지고 순교 선옐들의 장렬했던 걸올 짜 
릎으로써 이 겨례의 역사적 운명에 부활올 가쳐와얘할 것입니다 . 이와갈은 걸은 t수난 

매 -~}’·로 t특칭 치워진 우리겨레의 역사로 하여금 인류 형화에 크게 콩현하케 하는 소명의 
걸이가도 할것입니다 . 

누룩으로서 의 실천， 섭 자가를 통한 부활과 쐐 신생화와 통일을 
-의 교우 형제들이 한마당에 모여 장엄한 대옐올 형성합시다. 

천주교 서물대교구 교구장 김 수‘ 1 환 -추기 경 i 

내다보며 오늘 천국 

9일 9월 1981년 설정일에 조선교구 

口보건향상 

※ 교우 여러분을 성생햇 모시 

겠읍니마 

모약국 
장 석 보 

배 
n 

口심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천화 053 1 9 

김 1영 훈(아우스딩 ) 

군산시 중앙로 1가 경 찰서 부근 
(조흥은행 앞) 

천화 @ 2 5 1 3 

한 혈 재 (비오) 

허약한 분， 뱅약한 분에게 ! 
口보신 • 보양 • 고단위 영양 식품 

(성모몇휩 토룡센 타 
@토룡탕(한방 고단위 영양식품) 
@천자쑥챙기 (신경용， 위장뱅 치 
료기)판매 
※ (보 ·허 122호/신얀특허 7328호) 

전주 성모병원 3충 303호 
(천화주품 배 달함) 전화 @ 4567 

황 수산 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 여산 박창신 신부 입원 : 지난 8월 22알 박신부닝께서 천북 대학뱅원에 업원 가료중 정확한 진단을 위해 
서울 성바오로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고 있다. 신부닝의 조속한 쾌유를 위해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 드 
런다. 

2 • 군종후원회 월례회 : 9월 1 8일〈긍〉 오후 7시 ， 장소-가폴릭샌타 회의실， 대 상-임원 및 회원 

(4) 
:헬뺀뺑% 
훌~ 공 ih 
11 지 iIJ 
戰 사 : 
1웰 항 111 
찢쩌꽉f에R핫 

r、r、r、

(서학동) 
、J、-'、/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마사 후 
2. 유아세례 : 매월 첫주일 공식미사 전 
3 . 예비자 교리시간 : 어린이 (국민학생)-일요일 오후 

3시， 부녀부-매주 공식마사 후， 일반 및 청년-매
주 화요일 저녁 8시 

4 . 성서교리 :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창세기부터 
(구약성서， 성서 40주간 책 지참 바랍) 

5 . 추석합동 위령미사 : 연령융 위해 기도합시다. 
미 사시 간-새 벽 5시 30분 • 저 녁 7시 30붐 

6 . 반장회의 : 마음주 공식 마 사 후 
7. 다음주 전례 : 독서 및 복사-김낙균 · 한형수 회장납 
t] 지난주 올린금 : 1 70， 620원 교무금 : 11 2， 000원 

r"\r"\r"\ 전화 @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숲점이) 수·유@9567 사도 회장 이 강 노 
、ι、J、ι

1‘ . 사도회 월례회 : 공식마사 후 회의실 
2 . 1 일피정 안내 : 9월6일 오전 5시 30붐 치영자요지 참 

배 -오푸 7시 30분 마 사마감， 강사 두붐 신부닝 호청 
참가법위-청년회 • 여성회 • 일반 젊윤이들 
는 피정이 되독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 추석 합동우|령미사 시간안내 : 아첨 6λ1， 오후 7시 
30운， 교회 공동묘지 -11시 

4 . 주일학교 아동 성가경연대회 : 9월 20일 
4학년이 상 아동들은 매 일 오후 5시 성 카연송 참가 

5. 미사시간 변경 : 주알 아첨 -6시 , 공식 -10시 , 오후
미사-7시 30붐， 평일 아청미사 없고 오후 7시 30분 

6. 차주 전례담당 : 해설t_이 기호 
독서-이원일 · 이귀레， 키도-노재두 

7 . 주일학교 후원회 주보축일 : 9월 8일 〈화〉성 경 공부-' 
오후 2시， 미사-오후 4시 
지난주 올헌금 : 259， 720원 

김병환 
한형수 

주임 신부 
사도회장 

@2276언 천화 주임 신부 문 정 흰 
보좌신부 유종환 
보좌 신부 박 인 호 
사도 회장 김 병 구 

※ 유종환 신부님 영명축일 : 9월 21일입니다 
1. 사도효| 월례회 : 9월 1 0일〈옥〉 오후 7시 30분 본당신 

」부- 닝 사쑤실， 회장 · 구역장 • 반장 신섭단체장 참석 
2.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 : 9월 1 2일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 교회묘지에서 오전 11시에 4지구 신부닝 
함풍집천 

3 . 볍자밥문 : 9월 8일〈화〉 뱅자를 요시고 계시거 나 명 
자 방운 요하시 는 붐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 다 

4. 섬령세미나 : 9월 2 1일〈월 >~26얼까지 희망‘자는 사우 
실에 신청 바합니 다 회비 -3천원 / 

5 . 에뚜윌(해성고) 공개 썰 : 9훨 6일 9시미사후 강당“ 
6 . 학생을 위한 야외미사 : 복자성월을 맞이하여 학생들 

· 의 단합과 신상을 고취하기 우|하며 9월 5일〈토〉 • 오 
후 3시 성 당에 서 출발 미 사시 칸--':3시 30운， 장소
치명자산， 대상-중 · 고 • 대학생 천원 참석 바랍 

7 . 순교자 현양대회 : 9월 26일〈토〉 오천 11시 치명자산 
8 . 성인 남자반 교리시간 변경 : 수요일 오후 7시 30눈 

미 사후， 주얼 10시 30분 마 사후 
지 난주 불헌금 : 528， 032원 

3651 @ 배 
3874 '" 천화 

r、r、

(중앙) 
、../ '-'

디 

r"\r"\ 추임 신부 김 볍 엽 
(전 동) 천화 @3222벤 보좌 신부 박 영 준 
'-''-' 사도회장 이 졸두 

1 . 예비자 : φ특밸교리 -15일~25일(오후 8시 ~9시) 
@2단계 입 교-20일 1 0시 ，@영 세 -26일오후7시 30분-

2. 추석합동 위령미사 : 오전 5시 30분， 11시 (교회묘지) 
오후 7시 30분 

3. J -0 - c창립 : 9월 6알 오전 11시 
4 . 주일학교 교리교사 임명 :유치반-최미경 • 정진희， 

1학년-뱅진옥 • 조영진 2학년-김영신 • 최종숙 
3학년-양지회 · 킴옥선， 4학년-송경렬 • 송혜선 • 방 
기강， 5학년-유영희 · 김현배， 6학년-임영숙 

5 . 구역회합 지도위원 모임 : 9월8일 요후 8시 
6. 젊은이미사 : 매주 수요얼 저녁미사 (7시 30분) 
7 . 흑판 기증 : 김종순(말라바) , 최덕순(막달헤냐) 캄사 
8. 사도회 : 공식미사후 , 
9 유아세례 : 학생마사후 (8시 30분 미사) 
10. 다음주 전례담당 

아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 -φ이현재 @이주영 
공식미사 : 해설-양현홍， 독서 -φ신일균 @장금태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 -φ변해식 @김동수 

口 지난주 올헌금 : 430, 11 5원· 
/、/、 r、

(파EI 마) 
、-'、-'、-'

1 . 사도회 월례회 : 저녁미사 후 
2 . 선염을 위한 윈령미사 : 아첨 6시 

펀 교회묘지 미사 (4지구 합동)- 11시〈방미사 없음〉 
3 . 꾸리 아 회함 : 마음주 오후 2시 
4 은퇴 신부님을 위한주일 : 영적 커도와 물척 
드렵시다 · 

5 . 이루갈다 • 유묘한 복자위에 오르도록 참배와 기도 ! 
디 지 난주 볼헌금 : 122 ， 130원 교무금 : 1 68 ，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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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 신부 

사도회장 @7032언 전화 
r、r、r、

(노송동) 
、-'、../、-'

예물윤 

영일 
수혐 

를 @ 7 4 4 0 

김
 채
 

주임신부 
사도회장 

’*입쇄:전주보팡홉판사 

전화 @0~15 

/、r、

(덕진) 
、J、ι

1 .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2 .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오전 6시 l 오후 8시 
3 . 오늘 200주념 선교 특별헌금 : 모두다 신자 배가운동 

에 앞장섭시마 
4 제대초 봉헌 : 장명순(데레사) 한떠니 
디 지 남주 볼헌금 : 397， 8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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